
응모작 7.
급한데, 가까이에 있나요?

- 은평구 고령친화 공중화장실 우선순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사람을 먼저보는 생활밀착혁 공간통계

  공중화장실은 도시의 작은 기반시설이지만, 고령자에게는 외출 가능성

과 직결되는 생활 인프라입니다. 시설이 "있다”는 것과 필요 한 사람

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은평구는 2026년 

7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05,209명으로 전체의 23.22%에 달합니다. 

그러나 화장실 공급이 행정구역별 수요에 비례해 균등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문제의식: 시설 총량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 대비 공급”을 본다 

  SGIS의 읍면동 단위 고령인구 지표와 공간분석 관점을 사용해 수요를 

정의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주소 158건을 법정동 단위로 정규화하고, 

장애인화장실 표시 여부를 별도 구분했습니다. 고령인구 1만 명당 공

급량을 비교해 "신규 설치"보다 먼저 검토할 권역과 개선수단을 제시

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고령인구가 많은 법정동 권역에 비례해 배치되어 있는가?분석 질문

◦왜 SGIS인가?

  행정구역별 통계를 지도 위에서 비교하고, 관심시설과 인구 및 가구를 

함께 볼 수 있어 "시설의 위치”와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한 

분석 틀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유한 시설 자료를 나의 데이터로 올려 공식 통계 위에 겹쳐 볼 수 

있어, 별도 지리정보 소프트웨어 없이도 수요와 공급을 같은 공간단위

에서 대조할 수 있습니다.



□ 추진과정

◦ SGIS에서 수요 변수와 공간단위를 먼저 정했다

  SGIS 「살고싶은 우리동네」 지표지도에서 은평구를 대상지역으로 설정

하고, 2024년 등록센서스 기준 고령인구 비율의 행정동별 공간 분포를 

확인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이용 필요성과 직접 연결되는 65세 이상 인

구를 핵심 수요변수로 정한 뒤, 최신성을 보완하기 위해 2026년 7월 

주민등록 고령인구를 결합했습니다.

◦세 핵심지표에 절대 부족량 교차검증을 더했다



◦분석의 재현성과 한계를 함께 관리했다

  - 재현성: 시설명, 정제주소, 원자료주소, 법정동, 장애인화장실 표시 

여부를 158행 자료로 보존했습니다.

  - 정확성: 공개목록의 주소 이상치는 원자료를 남긴 채 확인 가능한 

주소만 보정하고 사유를 기록했습니다.

  - 해석 제한: 반경을 실제 보행거리로 부르지 않고, 동별 결과를 개별 

시설의 품질평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 추진내용

  은평구 평균은 65세 이상 인구 1만 명당 공중화장실 15.02곳, 장애인

화장실 표시시설 10.17곳입니다. 11개 법정동을 모두 산출한 뒤 두 지

표가 함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5개 권역을 우선검토군으로 분류했

습니다.

 



◦결과 해석

  - 불광동: 표시시설 공급밀도 3.81곳으로 은평구 평균의 37.5%에 불과

해 최우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역촌동과 구산동: 전체 공급과 표시시설 공급이 함께 낮아 기존 공

공시설 개방과 민간 협약을 동시에 검토할 권역입니다.

  - 응암동: 전체 공급은 평균에 가깝지만 표시시설 공급은 낮아 "수량"

보다 시설 기능과 위치 점검이 우선입니다.



□ 추진성과




